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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께서 주신 헌납의 법
교리와 성약 42:30, 38~39

교리와 성약 78:3~7

교리와 성약 105:1~5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헌납의 법(예: 교리와 성약 42:32, 53 참조) . . . 에는 재정적 임무와 아울러 그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현

세에서 적용되는 해의 왕국의 율법이 담겨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05:5 참조) 헌납한다는 것은 무엇인

가를 거룩한 목적에 쓰이도록 성별하거나 성스러운 것으로 바친다는 뜻입니다. 이생에서 얻는 진정한 

성공은 우리의 삶, 즉 우리의 시간과 선택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헌납할 때 옵니다.(요한복음 17:1, 4; 

교리와 성약 19:19 참조)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가장 높은 위치에 이르도록 들어 올려 주십니

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성별된 삶을 고찰하며”,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6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희생과 헌납’은 하늘의 율법으로, 우리는 성스러운 성전에서 그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성약을 맺습니

다. 두 율법은 서로 유사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 . .

헌납이란 적어도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희생과 구별됩니다. 무언가를 헌납할 때, 우리는 그것이 불

태워지도록 제단 위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 데 그것을 사용합니다. 또한 구주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그분께 그것을 바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받고 그 재능을 다방면에 

걸쳐 증진시켜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중 구주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라는 요구를 받을 사람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구주께 삶을 헌

납하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우리의 진심 어린 전부”, 『리아호나』, 2022년 5월호, 124쪽)

헌납의 법이란 무엇이고, 그것은 제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 율법을 실천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교회에서 부름과 임

무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또 우리는 온전한 십일조와 후한 금식 헌금을 냅니다. 선지자들과 성신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궁핍한 자를 돕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헌납의 법에 따라 사는 것입니

다. (“헌납의 법이란 무엇이고, 그것은 제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021년 4월호, 31쪽)


